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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충청권 공동의 중대 현안인 메가시티 건설과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는 시기에, 충청권의 상생과 화합을 

가로막고 갈등만을 조장할 뿐인 KTX세종역 신설에 반대할 것을 

결의함.

□ 제안이유

❍ 오늘의 충북은 세종을 포함하여 대전 ․충남과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

❍ KTX세종역 신설은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이 없고, 사회적 합의에 

반하며 정부 정책방향에도 역행함. 또한 천문학적 건설비를 

투자한 고속철도에 비하여, 서울에서 세종청사 사이 이동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오히려 역간거리를 지나치게 

줄여 저속철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역사 예정지 또한 공간이 

협소하여 안전성 확보가 불가한 곳임.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KTX세종역 신설에 반대할 것을 결의함.

□ 보내는 곳 : 대통령실(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시장,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장, 충청남도의회 의장, 충청남도지사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

결 의 안

우리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깊은 논의 끝에 국토의 균형발

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상생 ․ 화합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결론

에 도달하였습니다.

오늘의 충북은 세종을 포함하여 대전 ․ 충남과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현안에 힘을 합쳐야 

할 시기에 세종시는 KTX세종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또다시 충청권 내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KTX세종역 신설은 경제성과 사업타당

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므로 반드

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정부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

라는 견해를 일관하여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KTX세종역 신설은 천문학적인 건설비를 투자한 고

속철도에 비하여, 서울에서 세종청사 사이 이동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오히려 역간거리를 지나치게 줄여 저

속철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역사 예정지 또한 공간이 협소하

여 안전성 확보가 불가한 곳입니다.

반면에 KTX오송역은 최근 이용객 수 800만 명을 돌파하였

으며, 전국 8위 수준의 이용객 수를 기록하여 행정수도 관문

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KTX세종역 신설에 대하여 반대의 입

장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충청권 공동의 중대 현안인 메가시티 건설과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

는 시기에, 충청권의 상생과 화합을 가로막고 갈등만

을 조장할 뿐인 KTX세종역 신설에 결사 반대한다.

2022. . .

충청북도의회


